
“거리에 있는 청소년들을 처음 만났을 때, ‘내일’은 없었

습니다. 그러나 비비고 기댈 언덕이 되어주니 ‘내일’을 꿈꿉

니다.”

‘서울A지T(아지트)’는 가출 및 길거리 배회 등과 같은 위

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만나 거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

고, 상담을 통해 비행 및 범죄에의 유입을 예방합니다. 저

희는 버스와 함께 매주 목요일 강북구 수유역 근처 상산어

린이공원과 매주 금요일 은평구 역마을어린이공원에서 오

후 5시부터 새벽 1시까지 ‘길 잃은 양’들을 찾아갑니다. 보

통 버스가 1회 나가면 30~40여 명의 청소년이 찾아옵니

다. 코로나19 이전에는 70~8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. 

어느 늦은 밤 버스에 자주 오던 2명의 청소년으로부터 

전화가 왔습니다. 지금 자기들이 함께 있는데 한 명은 가정 

폭력 때문에, 다른 한 명은 아버지 성폭력에 견딜 수 없어 

동반 자살을 하겠다고 했습니다. 전화를 받은 후 정신없이 

그들이 있다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. 가보니 어디서 구했

는지 수면제가 여러 통 있었습니다. 그날 그 친구들과 이야

기를 나누고 다독여서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

2년이 훌쩍 지난 지금, 한 명은 고3 수험생이 되어 대입 

준비를 하고 있고, 다른 한 명은 대학생이 되어 자신의 꿈

을 찾아가고 있습니다. 그날 이후 자기들을 찾아와 끝까지 

함께 해 준 저희를 “아빠”라고 부릅니다. 현재 그들의 상황

이 나아진 건 없지만, 삶의 희망을 갖게 된 이후 아픔을 딛

고 밝고 힘차게 살아갑니다. 때론 아낀 용돈으로 저희를 위

해 먹거리를 준비해 오기도 하는 천사들입니다.

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. 버스에 오

는 청소년들은 시간은 걸려도 저희와 신뢰가 쌓이면 자신

의 아픔을 이야기합니다. 그러나 북적이고 좁은 버스에서

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. 그래

서 대상 청소년을 따로 만나서 카페나 공원에서 상담을 진

행하지만, 이 역시도 한계가 있습니다. 

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조금만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눌 수 

있는 ‘공간’이 있다면,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보다 실질적인 

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저희는 이제 상담 공간과 

쉼의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언제든 힘들고 어려울 때 

가장 생각나는 ‘어른’과 ‘그곳’, 바로 ‘청소년들의 비빌 언덕’

말이죠. 

저희와 함께 ‘비빌 언덕’이 되어주실래요? 

서울주보 홈페이지(cc.catholic.or.kr)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. 기부는 소득

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, 기부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

통장 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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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6월 12일~7월 2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
‘서울A지T(아지트)’를 위해 쓰여집니다.

「사랑의 손길」은 ‘천주교 서울대교구’와 ‘한마음한몸운
동본부’가 함께하는 국내외 지원사업으로 경제적으로 
어려운 국내외 가톨릭 사회복지단체를 후원합니다.

서울A지T(아지트)

아이들을 지켜주는 트럭

가톨릭청소년이동쉼터 서울A지T(아지트)


